
P V C천정재, 국산이 수입품 압도
시장규모 월 7만여평 … 상명·한국·서경 3사가 시장주도

국내 P V C천정재 수요가 꾸준히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종을 이루던 수입품이 점차 국산품으로 대

체되고 있다.

더욱이 프랑스 G r o s f i l l e x로 부터 PVC 천정재를 수입, 국내시장을 선도했던 구정통상이 마감자재의

고급화 추세에 따라 바닥재용 목재 수입에 치중, 국내 생산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.

P V C천정재 수요 증가추세는 향후 2 ~ 3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, 주요인은 강남 등 부유층을

중심으로 아파트 화장실 개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루미늄, 타일, 저가 목재가 주로 사용되던 사우나, 목욕탕, 수영장, 샤워실,

체육시설 등 습기에 노출된 공간이 고급목재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의 아파트 욕실의 천정 보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P V C천

정재 수요가 급증, 2000년까지 매년 2 0 %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.

국내 P V C천정재 생산은 상명플래스틱, 한국산업, 서

경크리스판 등 생산능력이 비교적 큰 3대기업을 비롯

군소기업 2 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생산제품은 m 2당 가격이 수입품의 3만원

대에 턱없이 못미친 1만원대로 낮은 것은 물론 군소

기업들이 빌라 및 소규모 건설기업에 무분별하게 납

품하는 등 유통질서가 흐트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이는 국내제품이 칼라 및 코팅 기술력에서 수입품에

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지만, 지나친 과당경쟁

에서 파생되는 자가당착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.

생산현황을 보면, 상명플래스틱은「허니컴」상품명으

로 월 2만5 0 0 0평을 생산, 국내 건설용의 50%, 건자재

상을 통해 판매되는 일반 합판용 3 0 %를 각각 점유하

는 등 국내 시장을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산업은 월 1만5 0 0 0평을 생산, 건설시장 20%, 일반 합판용시장 3 0 %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서경크리스판도「크리스판」을 상품명으로 월 1만5 0 0 0평을 생산, 건설용은 2 0 %내의 점유율에 그치고

있으나 일반 합판용은 40%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밖에 구정통상을 비롯 군소기업이 건설용 10%, 일반 합판용 1 %를 점유하고 있다.

한편, 구정통상이 P V C천정재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적기공급, 한정물량 판매 등의 문제를

비롯 제품의 특성상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길이 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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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량 상품명 시장점유현황구 분

상명플래스틱

한국산업

서경크리스판

기타

25 000

15 000

15 000

-

허니컴

-

크리스판

액사판

건설5 0 %

일반합판용3 0 %

건설2 0 %

일반합판용3 0 %

건설2 0 %

일반합판용4 0 %

건설1 0 %

일반합판용1 %

국내P V C천정재생산기업현황
(평/월)




